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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�4년(2016~2019년)간�고속도로�터널의�교통사고는� 1,825건,�사망� 56명�등�인명피해�336명으로�집계됐

다.�특히�연간�고속도로�교통사고�건수당�인명피해�0.15명에�비해�고속도로�터널�교통사고�건수당�인명피해가�

0.21명으로�위험도가�높은�것으로�나타났다(한국도로공사,�2019).�터널에서의�사고는�다수의�차량이�안전거리와�

규정�속도를�준수하지�않은�과속으로�인한�사고가�주를�이루는�것으로�조사되었다(경찰청,�2020).�이와�같은�터

널�사고에�대비하여,�한국도로공사는�최근�사고�잦은�터널을�대상으로�교통안전�표지�설치,�VMS�설치,�구간단

속�등과�같은�다양한�시설개선을�실시하고�있다.�고속도로�터널�사고�예방대책이�지속적으로�수립·개선되고�있

는�반면,�2020년�발생한�순천완주선�사매2터널�교통사고(42명�사상,�32중�추돌사고)�및�남해고속도로�창원1터

널�사고(2명�사상,�6중�추돌사고)등의�사고가�지속적으로�발생하고�있다.�이에�따라,�터널�교통안전대책으로�수

립된�사업의�효과를�살펴볼�필요가�있다.

본�연구의�목적은�기존의�기�시행된�교통안전대책에�따른�개선효과의�실효성�여부�및�효과�수준을�검토하는�

것이다.�분석�대상은�최근�한국도로공사에서�상주터널,�창원1터널,�안진터널을�대상으로�시행된�터널�교통안전

대책�사업을�참고하였으며,�터널�시설개선에�따른�교통류�특성�변화�측면과�교통사고�절감�측면에서의�효과를�

분석하고자�하였다.�

교통류�특성측면의�개선효과�분석�시�터널�구간별�VDS�자료를�수집하여�사업�전/후�시점의�통행속도�및�표

준편차�변화를�분석하였으며,�교통사고�측면에서의�개선효과�분석�시�경험적�베이지안�방법을�통해�분석해�외생

변수를�고려한�동일기간의�미시행시�기대사고건수와�시행시�실제�사고건수를�비교하였다.�터널�교통안전대책의�

효과분석�결과,�터널별�평균�통행속도는�약�3.0~8.3km/h�감소하였으며�표준편차는�약�0.6~3.6�감소하였다.�모

든�터널에�대해�장기간에�걸쳐�다양한�시설들이�설치됨을�고려하였을�때,�속도�감소량은�장기적으로�기여하여�

교통사고절감�효과가�높을�것으로�분석된다.�또한,�교통사고�절감�측면에서는�교통안전대책�수립에�따라�터널별

로�45.8~100.0%의�교통사고절감효과를�확인하였다.

본�연구에서�적용한�고속도로�터널�교통안전개선사업�효과분석�방법론을�바탕으로,�분석�대상터널을�포함한�

다양한�터널의�교통안전대책�개선이력에�따른�효과�분석을�수집하여�장래�안전대책�시행에�따른�효과를�예측할�

수�있을�것이며,�터널�조건에�따라�적용해야할�안전대책의�우선순위를�설정할�수�있을�것이다.�또한,�터널별�특

성을�고려한�교통안전대책�수립과정에서의�기여에�따라,�장기적으로�고속도로�터널�통행�안전성을�확보할�수�있

을�것으로�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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